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3주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학교는 순천향대에 비하면 작지만 건물은 높고 컸음. 다양한 인종의 사람

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며 하나같이 다 친절하고 행복해 보였음. 

캐나다는 점심을 싸가지고 다니는 문화라 카페테리아 시설들이 정말 잘 

되어 있었으며 전자레인지, 일회용 도구들도 비치가 되어 있었음.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에 스타벅스가 있어 매일 아침마다 사가지고 다녔으며, 점

심이 모자르거나 안가져온 학생들을 위해 서브웨이 그리고 한 끼니를 때

울수 있는 업

수업

글로벌경영대 소속 학과생들이 듣는 비즈니스영어회화랑 다를게 하나도 없

었음. 보통은 한학기 1주일에 1시간 30분 2번을 듣는 수업지만 여기서는 6

시간을 5일 3주동안 듣는다고 생각하면됨, 1주는 적응하고 익숙한 수업이

라 재미있지만 2주차, 3주차에는 개인적인 주관이지만 우울증이 걸릴정도

로 너무 재미없었고 뻔한 방식 그리고 지루함이 지배적이였음. 

예를 들자면 1개를 배우면 그것을 가지고 그룹톡을 하는것이 너무나도 대

표적이였음 1시간에 5번 그룹톡을 하는것은 물론 결과물을 만드는데 충분

한 시간도 주지도 않았음. 엑티비티 가는 날에는 점심시간이 1시간도 보

장되지 않아 서둘러 먹었었고. 6시간 수업하는데 쉬는시간은 15분밖에 주

어지지 않았음 오전에 한번 쉬고 점심시간 그리고 오후에는 쉬는시간이 

없었음. 수업시간에 계속 영어를 쓰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많이 안

되었음. 외국인들 하고 섞여서 영어를 쓰면 고쳐주거나 우리가 듣는것이 

있서 듣기에 도움이 될텐데, 한국인들 끼리 어눌한 영어를 쓰면서 하다보

니까 수업 진도에 차질이 될 뿐만이 아니라 답답해서 정신병이 걸릴거 같

았음. 수업에서 영어를 배우는것 보다는 차라리 나가서 현장에서 부딪히

고 경험해보는게 훨씬더 가치있고 배우는데 도움이 되었었음. 

같은 국가 타 학교에 비해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혜택을 받았지만, 

그래도 수업방면에서는 너무 아닌거 같았음.

Activity

아쿠아리움, 다수의 관광지, 컬링, 등

매주 1-2개의 엑티비티가 있었고, 추가비용은 일체 없었음.

수업듣는거 보다 훨씬 시간도 잘가고 재미있었으며, 엑티비티가 끝난 후  

각자 흩어져서 노는게 대부분이 였음.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날씨는 매일 영상권을 유지했으며 패딩은 안입었고 유니클로 경량패딩 혹

은 바람막이, 여러겹을 껴입기만 해도 쌀쌀했지만 견딜만 했음.

날씨는 정말로 환상적이였으며, 우기라서 구름이 많이 꼈음. 

우기 시즌에 파견을 간다면 방수용 바람막이를 가져간다면 환상적일듯.

안전

매우안전 또 안전 한국만큼 안전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어느정

도 경계는 필요함.

숙소

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0  ) 외부 숙소(   )  기타(  )

60대 노부부 그리고 26살 딸 1명 이였지만, 딸하고는 잘 안마주 쳤으며 

우리집은 자유방임 주의였음. 제한적인거 한 개도 없었지만 그래도 예의

상 저녁 9시 이전에는 들어갔었음. 

학교와 거리는 대중교통 환승 1번에 10분 거리였으며, 집근처 스타벅스 

있어서 과제나 마실거는 거기를 이용했음. 

외부는 벽돌이나 내부는 목재로 되어있어서 방음이 하나도 안됨.

식사

학교식당(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0  )  기타(   )

아침식사 : 집

점심식사 : 가져옴

저녁식사 : 외부식당

3주동안 저녁을 집에서 2번밖에 안먹었으며, 거의 나가서 해결했음. 

워낙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인지라 나가서 놀고 먹고 하는게 더 

즐거웠고 홈스테이는 거의 잠만자는 곳이였음....

그래도 마지막날과 그전에 두 번정도 같이 식사를 하였으며, 후회는 하지 

않음.

교통

구글맵에 주소 치면 가는 방법 상세히 잘 알려주며 하란대로만 하면됨.

나중에 2주차 3주차 되면 구글맵 따윈 안보고 버스 번호보고 타고 주변 

건물보고 내리고 하면서 거의 현지인이 다 됨. 그만큼 벤쿠버 교통이 정

말 간단하고 쉬우며 어려울게 없음. 교통카드는 학교에서 일괄 지급 해주

며 해당기간 무료 카드 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미친듯이 놀러다니길 추

천함.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5. 출국 전 준비사항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출국 전 사전 납부

항공료  1,600,000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23,000 사전 납부(연령에 따라 금액 상이)

식비 500,000 저녁 외식 및 마트 애용

쇼핑 1,000,000 아울렛 코치, 폴로 너무쌈

합계 3,123,000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하란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한게 없습니다.

생활적인것에 대해 알려주자면.

1. 캐리어는 무조건 넉넉한거 2개 가져가십쇼

아울렛이 지하철타고 갈 거리로 가깝기 때문에 자주 들리실겁니다. 

코치 브랜드가 정말로 저렴합니다. 40만원 가방 > 10만원 / 8만원 파우치 > 3만원 등

가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눌러담으면 구겨저 선물 주고선 욕먹는 꼴이 되지 않도록 

여유있는 공간을 유지해서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폴로 브랜드도 정말 저렴합니다 8만원 스웨터 > 3만 5천원

                              3만원 라운드 반팔티 > 1만 2천원

겨울 파견이시라면 캐나다구스도 유명합니다 (노드스트럼 백화점 3층)

한국에서 110만원 짜리 패딩도 백화점에서 90만원대 하며 한국에서 사이즈 색 다 품절

인 상황에서도 백화점은 타점 배송을 통해 고객들 손에 쥐어줍니다 가격도 한국보다 저

렴 재고 빵빵 추천합니다.

2. 잔고는 어느정도 남겨두십쇼 > 벤쿠버 공항 면세점을 위해^^

화장품 맥 브랜드도 한국보다 1만원 저렴합니다 (캐나다 시중에서 사면 텍스 붙음, 단 

면세점 제외)

에스티로더 브랜드도 엄청 저렴합니다. 한국에서 기본 4만원 이상인데 현지에서는 3만원

대입니다. 

그리고 에르메스 향수도 한국에서는 15ML 4피스 16만원인데 여기서는 

모든 향수 15ML를 개당 3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개당 구매 가능합니다. 면세점도 정말 

안살래야 안살수가 없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원래 교환학생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라 랑가라컬리지 6개월 과정을 지원을 할려 했지만 

요번 수업을 듣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수업을 통한 영어 학습은 제게 맞지 않는 방식이

며 저에게는 듣고 말하는 쌍방향적인 활동을 원하는데 수업이란건 교수를 통한 일방적 

활동이기 때문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다만 벤쿠버에 대한 좋은 여건과 환경들이 제게 인

상적으로 남아있어서, 저에게 맞는 활동적인 학습인 워킹홀리데이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침 복귀를 했을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기간이라 여권 갱신을 하고 지원을 할 예

정입니다. 여러분도 3주동안 영어를 배우기 보다는 내게 맞는 영어 학습법이 이게 맞는

지 아니면 내가 글로벌한 인재인지 등 다른 방면의 모습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음 파견하시는 분들은 익히 소감문을 통해 각오하시고 설램을 안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스탠리 파크에서 (자전거도로, 도보 있음) 빅토리아 아일랜드에서.

랑가라컬리지 소속이자 순천향대학교 기 

파견자인 Danny
컬링

그랜빌 아일랜드 입구에서(엑티비티) 마지막 집가기전 쇼핑 한것들.




